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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

의실에서 ‘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’들을 위촉

하고, 가족법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

밝혔다.

1인가구 증가, 고령화, 저출산 등 시대 상황

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. 민법 근친혼 무효

조항 헌법불합치, 가족관계등록법 혼외자 출

생신고 관련조항 헌법불합치 등 헌재의 헌법

불합치 판결과 국제사회 개선 권고 등 가족법

에 대한 개정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.

법무부는 출생, 혼인, 상속 등 가족법 관련 

문제에 대해 신속ㆍ적정하게 대응하고, 시

대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해 나 

간다.

이에 법무부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, 

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촉해 가족법 특별

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.

〈한동훈�법무부장관이�법무부�가족법�특별위원�

위촉식에�참석해�위촉장을�전달하고�격려했다〉

 

윤진수 명예교수(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)

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.

이은정 교수(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), 백승

흠 교수(청주대 법학과), 현소혜 교수(성균관

대 법학전문대학원), 최준규 교수(서울대 법

학전문대학원), 김성우 변호사(법무법인 율

촌), 조경애 부장(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

조1부)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.

법무매거진

법무부,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…

시대 변화 반영 목표 법무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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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가 열렸다. 위원

들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검토

하고 선정했으며, 향후 위원회 운영과 가족법 

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

한동훈 법무부장관은 “가족법 특별위원회

의 활발한 논의를 토대로 모두 공감할 수 있

고,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한 우리 국민들에게 

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길 바란

다.”며 “저도 가족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노력

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고 말했다.

(저작권자/로스쿨타임즈)

〈한동훈�법무부장관이�가족법�특별위원들과�기념촬영을�하고�있다〉


